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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무역사절단을 맞아 
양국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

- 통상교섭본부장, 캐나다 통상장관 및 경제인협회 회장 면담
- 캐나다 투자·교역 애로 해소를 위한 제4차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22.(월) 캐나다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메리 응(Mary Ng) 캐나다 통상장관과 한-캐나다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하였다. 정 본부장은 천연가스·핵심광물 및 배터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청정에너지·소형

모듈원전(SMR)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가자고 제안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캐나다 투자를 진행 중인 우리 기업이 현지 공급망을 구축하고 투자를 이행

하는 데 애로를 겪지 않도록 캐나다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무역사절단의 일원으로 방한한 골디 하이더(Goldy Hyder) 캐나다 경제인협회 

회장과의 면담에서는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 노력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 측면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하였다.

  금번 캐나다 무역사절단의 방한은 2022년 한·캐나다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후 이루어진 최대규모의 경제협력 행사로 양국 

기업의 네트워킹 강화와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170개 이상의 

캐나다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한편, 교역·투자 협력이 중요하다는 양측의 공감대 아래, 제4차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최초로 장관급에서 개최되었다. 정 본부장은 

개회사에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국 교역은 발효 연도

('15년, 86억 불) 대비 약 70%('23년, 146억 불) 증가하는 등 한-캐나다 자유무역

협정(FTA)이 양국 교역 및 투자 협력 확대에 기여하였음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하면서, “한국과 캐나다는 자유롭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무역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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